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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시장, 인천만의 도시 가치로 제2의 도약 선포

- 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마무리 … 2,500여 명의 시민 참여 -

- 세계적 석학 켄트라슨, 브랜딩 전문가 이제석, 박상훈 등 참여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15일 시청 중앙홀에서 집단지성을 통한 

창조적인 발상과 도시브랜드의 미래 방향을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

개최한‘2022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’이 개최됐다고 밝혔다.

포럼은 350명의 시민이 사전 등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, 

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됐다. 2천5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실시

간으로 시청해 도시브랜드에 관한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. 

‘제물포 르네상스, 인천의 길이 되다’라는 주제로 전문가 및 시민

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“세계 초일류도시라는 새

로운 차원의 미래도시 구현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

될 것”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

제시되었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회사에서“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

성을 품고 발전한 포용의 도시이며, 창조 DNA를 가진 도시”라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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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그 창조의 역사로 오늘의 인천을 만들어 왔고, 이제 제2의 도약을 

할 시점에 서 있다”라고 강조했다.

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자로 나선 켄트라슨* MIT 미디어랩 대표는

‘도시의 전환과 미래도시’라는 주제로 미래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10

가지의 전략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고, 이러한 전략이 인천의 도시경

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.

 *켄트라슨 : 도시계획 분야 세계적 석학

켄트라슨 MIT 미디어랩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대담에서는 

“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

조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지역, 시민의 필요와 

가치에 맞게 조정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특별 세션에서는 광고 천재로 유명한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의

‘버려진 공간, 도시의 얼굴로 변신하다’라는 주제로, 육교, 빌딩 옥상, 

항만, 폐공장 등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장소 브랜딩 사례 및 도심 

재창조 방안을 발표했다.

김승혜, 남창희씨와 김보섭 인천지역 사진작가, 이정민 ㈜우리아이들

플러스 이사, 인하대 랄리삭 학생(불가리아 외국인 유학생), 이세웅 

인천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참석한 두 번째 세션은 인천 도시와 도시

경쟁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재미있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

행됐다.

세 번째 세션에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활용한 인천 도시경쟁력에 대

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. 김경배 인하대 교수는‘제물포의 변화와 

혁신, 인천의 미래를 본다’에 대해, 박창호 세한대 교수는‘세계초일

류도시와 하버시티’,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는‘제물포르네상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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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플랫폼이다’라는 주제로 발표했다.

마지막으로 김경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장동민 청운대 교수, 박상훈 

㈜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, 류윤기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기

획단장과 함께‘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한 인천의 글로벌 역량 강화’

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.

인천시는 이번 포럼을 딱딱하고 지루한 발표 형식의 포럼을 넘어 영

상을 활용해 교양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했다. 인천시 유튜브 채널(ht

tps://www.youtube.com/icncityhall)에서는 포럼 전체 영상을 다시 보기 

서비스로 제공한다.

이세웅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은 “이번 포럼이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

발굴하고, 인천 도시 브랜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방향을 제시하

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유·무형의 도시 가치를 활용한 

도시 브랜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※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http://tv.incheon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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